
사이보그연구자는노동자의꿈을꾸는가
-우리가곽재식의속도로갈수없다면-

강아람(이화여대)

1. 너무 많은 연구자들

(대학원생 수 추이)
(http://www.gradmap.co.kr/grad/html/data01.htm)

▪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증가 상황
▪ 비정규직 연구자 = “이중 의미에서 노동자”
▪ 연구자의 일
 교환가치로 환산되는 노동
 그 외 노동 

2. 노동자인 연구자

▪ 학문종사자의 인생경로 =금권주의적
▪ 비정규직 노동자는 생산수단으로부터 
분리되어 있음

▪ 비정규직 노동자인 연구자는 대학 교
육시스템을 유지시키는 불가결한 존재

▪ 비정규직 연구자는 “과도하게 노동”하
기를 강요받음

▪ “제3차산업중심인 유연한 노동사회에
서 제대로 기능하려면, “노동을 위해 
해야 하는 일”, 즉 교환가치는 없지만 
필요하거나 권장할 만한 일에 많은 시
간을 사용해야 한다.”(250)

▪ 비물질 노동과 물질 노동, 그 외의 노
동들까지 해야 하는 비정규직 연구자

(새벽에 도착한 학회 간사의 답메일…)

▪ 마르크스가 예측했던 노동 시간의 절
약 => 노동 생산성의 향상=> 여가 시
간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

▪ 기계보다 못한, 차라리 기계가 되고 싶
은 인간

▪ 대체할 수 없는 기계와 대체가능한 인
간들

3. 자리 없는 존재들

▪ SF에서 등장하는 노동 문제
(예: 윤이형 「대니」, 천선란 『이끼숲』)
▪ SF의 연구자 = 진리의 탐구자(?)
▪ 정보라 연작소설 『지구 생물체는 항복
하라』의 연구자

= 비정규직 연구자이자 노동자인 “나“

▪ 비정규직 연구자 & 공민으로 인정받지 
못하는 노동을 하는 외계 사이보그 대
게 의 만남과 조직화의 불가능성

▪ 사이보그 세계
1) 스타워즈 종말론의 세계

  2) 부분적 정체성과 모호한 입장을 긍정
하는 세계
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정치투쟁
사이보그 세계의 두 입장을 보는 소설

4. 결론

▪ 자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계를 그리는 
SF의 계보

▪ 사이보그의 세계의 두 가지 면을 보는 것
이 정치투쟁으로 연결될 구체적 방법

▪ 노동자들의 소외,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
탐구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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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노동

대학들은 강사를 더 잘랐고 교양 과목을 더 줄였고 분회 사무실
을 빼앗았고 강사실을 폐쇄했다.(중략)그러나 학교 측은 이런 비
용과 노력을 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책임과 희생을 만만한 강
사와 학생 측에 전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.(중략) 무슨 
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학교 측은 수업을 폐강하고 남은 수업
의 수강 인원을 최대한 늘리고 강사를 자르는 방식으로 대응했
다.(정보라, 「문어」)

나는 기계가 아니다.

집이 비는 주말이면 나는 가게에서 소주를 사다 한 병씩 마시며 그렇게 
중얼거렸다. 중얼거린 다음에는 차라리 기계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
다. 몸이란 건 웃기고 요망한 덩어리라 음식물처럼 혼자만의 시간도 주
기적으로 넣어줘야 제대로 일을 하겠다고 우아를 떨어댔다.”(윤이형,
「대니」)

“인간도 아닌데 대게가 노동조합을 조직한다고 러시아 정부가 
그 권리나 요구를 존중할 것 같습니까?”
(중략)
(노동하는 존재의 권리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. 위치 추적 
장치를 떼고 도망가요, 예브게니.)
(중략)

(권력기관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의 생명조차 존중하지 않
아요. 인간이 아닌 생물도 똑같이 이 지구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
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.)
(정보라, 「대게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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